
<보도내용>

□ 2026. 11. 2일(월). 매일경제 “해외 코인계좌서 美주식 선물투자땐 과세” 

제하 기사에서,

 ㅇ “앞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 연계상품인 무기한 

선물에 투자해 돈을 벌면 세율 11%의 세금이 매겨진다. … 2일 관가에 

따르면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해외

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의 기초자산이 

현재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이라는 점에 착안해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아닌 

현재 과세 대상인 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입장>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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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등이 파생상품으로 

과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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